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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혜진

● 인터넷매체 ‘볼드저널’(boldjournal.com)의 콘텐츠 디렉터

● 저서: <그때는 누구나 서툰 여행>, <명화가 내게 묻다>, 

                     <유럽의 그림책 작가들에게 묻다> 등

매사에 무기력하다면

아이들은 

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참 잘 압니다. 

시키지 않아도 반복해서 

그 일을 하죠. 

공룡을 좋아하는 아이는 

온갖 종류의 공룡 학명을 줄줄 외우기도 하고, 

공룡이 나오는 책은 무조건 갖고 싶어 합니다.

‘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.’ 

이렇게 마음이 무뎌진 것은 

신경 쓰고 눈치 볼 게 많은 

어른이라 그렇습니다. 

자신의 순수한 기쁨을 

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여길 줄 알았던 

그 시절의 당신에게 질문해보세요. 

난 어떤 사람이었냐고요.

최혜진의 <그림책에 마음을 묻다> 중에서


